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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기의 책보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2 

It ain’t over til it’s over!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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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선의 열기가 뜨겁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을 거쳐 본선이 진행 중인 현재 후보9 

들의 캠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경구가 하나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10 

over til it’s over!). 미국 메이저 리그 역사상 최고의 포수였던 요기 베라(Yogi Berra)는 이탈리아계 11 

가난한 이미 2세로 세인트루이스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12 

가난으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도 야구 선수의 꿈을 접지 않았던 그는 각13 

고의 노력 끝에 뉴욕 양키즈에 입단, 18시즌 동안 10번이나 월드 시리즈 챔피언에 오르는 ‘전설’14 

이 됐다. 현역 은퇴 후 감독을 맡았던 뉴욕 메츠가 꼴찌를 달리고 있을 때 ‘포기한 거냐?’는 기자15 

들 질문에 했던 말이 바로 저 위의 경구다. 승부사의 기질을 저보다 더 함축할 수 있겠는가. 그 16 

해 메츠는 결국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는 막판 기염을 토했다. 17 

서양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오랜 유랑 중 사천성 오지에 이른 당나라 시인 두보가 유배돼 실18 

의에 빠진 소혜라는 젊은이를 만나 “백 년 된 죽은 나무도 거문고로 쓰이고, 한 홉 썩은 물에도 19 

교룡이 숨어있다네. 장부는 관을 덮고야 일이 정해지거늘, 다행히 지금 그대는 노인이 되려면 멀20 

었네”라고 한 수 시를 던졌다. 불에 타다 남은 오동나무에서 신비의 거문고 ‘초미금’이 탄생하듯 21 

사람의 삶 역시 관 뚜껑 덮을 때야 그 진가가 판명 나는 것이다. 경구와 시의 끝을 장식하는 사22 

람은 역시나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All’s Well That Ends Well)” 23 

자기계발서가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도움을 줄 때가 있다. 바로 뭔가 24 

하던 일이 잘 안 풀려 낭패를 겪고 있거나 큰 실패로 눈앞이 보이지 않을 때다. 필자 역시 한 때 25 

큰 어려움을 겪고 깊은 실의에 빠졌었다. 그때 필자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책이 공전의 히트를 26 

쳤던 스테디셀러 <무지개 원리> (차동엽 지음)였다. 27 

황용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 육성단장(집필 당시)은 국내에서 알아주는 스포츠학 전문가28 

다. 그가 25년 이상 국내외 스포츠 현장에서 배우고 겪은 ‘9회 말 투 아웃 상태에서 나온 역전 만29 

루홈런’ 같은 짜릿한 승부사들의 DNA를 뽑아 엮은 책이 <최고를 넘어 완벽으로>다. 하루라도 공30 

부를 하지 않으면 혀에 가시가 돋을 것 같은 저자는 교육학, 신학, 정치학은 물론 사회학, 문학, 31 

철학, 문화인류학까지 사통팔달의 지식을 이 책에 쏟아부었다. 치열한 승부의 스포츠 세계를 바탕32 

에 깔고서 니체, 공자, 셰익스피어에서 영화 빠삐용까지 시공을 초월해 유영하는 ‘승자들의 성공 33 

DNA’가 낙담에 빠진 독자의 멘탈에 스테로이드로 마구 투하된다. 34 



(최보기 북칼럼니스트)  35 


